
알파인스키는 동계 올림픽에서 펼쳐지
는 스키 종목 중 가장 기초 종목이다.

스키를 타고 경사면의 설원을 내려오며 
속도와 기술을 경쟁하는 스포츠다.

1936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(독일) 동
계 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
알파인스키는 2026 밀라노·코르티나담페
초 동계 올림픽 개회식(6일) 전인 내달 4
일부터 18일까지 보름간 열린다.

세부 종목은 남녀 회전, 대회전, 활강, 
슈퍼대회전, 단체 복합까지 총 10개로 구
성된다.

남자부 경기는 보르미오의 스텔비오 스
키 센터, 여자부 경기는 코르티나담페초의 
토파네 알파인 스키 센터에서 열린다.

알파인스키는 크게 기술과 속도로 분류
된다. 회전과 대회전은 기술, 활강과 슈퍼
대회전은 속도를 다툰다.

회전은 알파인스키 중 가장 짧은 거리
를 경쟁한다. 표고차는 남자 180~220m, 
여자 140~220m 수준이다. 남자부는 
60~70개, 여자부는 55~65개의 기문을 통
과해야 한다.

대회전은 회전보다 더 빠른 속도와 큰 
회전 반경이 특징이다. 표고차는 남자 
300~450m, 여자 300~400m로 남녀 각각 
50~55개, 45~50개의 기문을 넘나든다.

활강은 알파인스키 세부 종목 중 표
고차가 가장 크다. 남자부의 표고차는 
800~1100m, 여자부는 450~800m로 통과
할 기문이 적어 결승선 통과에 모든 힘을 

쏟는다.
슈퍼대회전은 활강보다 짧고 낮은 위

치에서 시작하며, 대회전보다 가파르고 
35~40개로 구성된 기문 사이의 거리도 멀
다.

마지막으로 복합은 활강과 회전 기록을 
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경기다.

2018년 평창 대회에 도입됐던 혼성 단
체는 2022년 베이징 대회를 끝으로 폐지
됐다.

알파인스키 강국은 오스트리아로 금메
달 40개, 은메달 44개, 동메달 44개까지 총 
128개의 메달을 획득했다.

다음으로는 스위스(금메달 27개·은메
달 23개·동메달 25개), 미국(금메달 17개·
은메달 21개·동메달 10개), 프랑스(금메달 
16개·은메달 17개·동메달 18개) 등이 강
세를 보이고 있다.

아시아에서는 1956 코르티나담페초 동
계 올림픽 당시 회전에서 은메달을 딴 이
가야 치하루가 유일하다.

한국은 1960 스쿼밸리 동계 올림픽 이
후부터 꾸준히 알파인스키 종목에 도전하
고 있다.

이번 대회에는 남자 회전과 대회전에 
나서는 정동현(하이원), 여자 회전과 대회
전에 출전하는 김소희(서울시청)와 박서
윤(한국체대)까지 3명이 꿈의 무대를 밟는
다.			           /뉴시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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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막내 
‘뽀시래기’에서 장거리를 대표하는 간
판으로 성장한 정재원(강원도청)이 
2026 밀라노·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
림픽에서 3회 연속 올림픽 메달 획득에 
도전한다.

주니어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낸 정
재원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
고교생 신분으로 처음 올림픽에 나섰
다.

남자 팀추월에 한국 스피드스케이
팅 ‘전설’ 이승훈, 두 살 많은 형인 김민
석(헝가리)과 호흡을 맞춘 정재원은 은
메달을 합작했다. 16세 245일의 나이로 
메달을 품어 한국 빙속 최연소 올림픽 
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렸다.

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매스스타트에
도 나선 정재원은 선배 이승훈의 페이
스메이커 역할을 했다.

레이스 중반까지 레이스를 이끌면서 
이승훈이 체력을 비축했다가 막판 스퍼
트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왔다. 정재원은 
레이스 막판 체력이 떨어지면서 최종 8
위에 그쳤으나 이승훈은 올림픽 매스스
타트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.

올림픽이 끝난 뒤 어린 선수에게 희
생을 강요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
선도 있었지만, 정재원은 성장할 수 있
는 밑거름이 됐다고 회상하는 장면이
다.

당시 ‘소년’ 정재원은 앳되고 귀여운 
외모 덕에 ‘뽀시래기’라는 별명을 얻으
며 인기몰이를 했다.

이후에도 정재원은 이승훈과 함께 
한국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장거리를 이
끌며 성장을 거듭했다. 화려한 업적을 
쌓은 선배와 함께 국제대회를 치르며 
경험치를 쌓아갔다.

2019년 독일 인첼에서 열린 종목별 
세계선수권대회 매스스타트에서는 동
메달을 목에 걸며 누군가의 ‘조력자’가 
아닌 강자로서 입지를 굳혔다. 2020년 
ISU 월드컵 파이널 남자 매스스타트에
서도 금메달을 품었다.

정재원은 만 21세의 나이에 나선 
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남자 
매스스타트 은메달을 획득했다. 첫 올
림픽 개인전 메달이었다.

베이징 동계올림픽 매스스타트 결승
에서 정재원은 이승훈과 함께 작전을 
구사해 나란히 시상대에 섰다. 이승훈
은 정재원의 뒤를 이어 결승선을 통과
하면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.

당시 정재원은 “평창 동계올림픽에
서 페이스메이커 작전으로 많이 성장해 
지금의 결과가 있다고 생각한다”며 환
하게 웃었다.

정재원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직후인 
2022년 7월 김민석의 선수촌 내 음주운
전 사고에 연루돼 2개월 자격정지 징계
를 받았다가 다시 빙판 위에 돌아왔다.

징계에서 돌아온 후 국가대표 선발
전을 거쳐 태극마크를 다시 단 정재원
은 2022~2023 ISU 월드컵 2차 대회 매
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, 
2022년 1월 4대륙선수권대회 남자 매
스스타트에서는 금메달을 수확했다.

2022~2023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
드컵 6차 대회 남자 매스스타트에서도 
은메달을 땄다.

정재원은 2023~2024시즌 월드컵 시
리즈에서도 매스스타트에서 4차 대회 

은메달, 5차 대회 금메달, 6차 대회 은
메달을 수확했고, 2024년 1월 4대륙선
수권대회에서도 매스스타트 2연패를 
달성했다.

2024~2025시즌 초반 폐렴을 겪으면
서 다소 주춤했던 정재원은 월드컵 6차 
대회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따며 반
등했다. 지난해 10월 열린 2025~2026
시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이승훈이 태
극마크를 다는데 실패하면서 이제 정재
원은 밀라노·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
픽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야하는 중책을 
안았다.

정재원은 이번 시즌 월드컵 2, 3차 대
회에서 매스스타트 은메달을 품에 안으
며 건재함을 과시했다. 이번 시즌 남자 
매스스타트 월드컵 랭킹에서는 7위에 
올라있다.

2년 전 결혼해 이제 ‘가장’이 된 정재
원은 에이스 완장까지 차고 세 번째 올
림픽 무대에 나선다.

무거워진 책임감 속에서도 차분하게 
올림픽을 준비한 정재원은 시상대에 서
고 싶다는 각오를 숨기지 않았다.

정재원은 “올림픽이 벌써 3번째라 
앞선 올림픽보다 떨리는 마음은 덜하
다. 더 차분하게 준비했다”고 밝혔다.

 /뉴시스

밀라노 동계올림픽 종목소개 

‘뽀시래기’에서 에이스로… 빙속 정재원, 3회 연속 메달 도전
평창서 팀추월·베이징서 매스스타트 은메달 획득밀라노 동계올림픽 스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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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 대표로 정동현·김소희·박서윤 출전

설원 위 속도와 기술의 조화, 알파인스키


